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변천* 

이지영 ••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근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편찬된 교 

재를 수집 • 조사1)하고 그 특정을 살펴 한국어 교재의 역사적 변천을 살 

피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교재는 편찬된 시기나 목적， 학습 대상， 저자 

에 따라 다양한 교재들이 개발되어 왔다. 먼저 이 연구를 통해 수집하거 

나 조사한 교재를 연대순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교재가 있었는지 그 특정 

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아가 교재의 단원 구성 형식의 변천을 살피고자 

한다. 곧， 역사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단원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왔 

는지 살피려는 것이다. 단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단원의 제목이나 학습목표의 제시는 어떻깨 해 왔는지， 본문을 제시하는 

* 이 논문은3m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대KI김[<'-3m매73-AMIOO)，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이 연구를 위하여 소장하고 계신 교재률 빌려주신 여러 교수님쩨 감사의 말씀올 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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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나 본문의 유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연습 문제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 소개는 어떻게 하는지 둥에 관한 것올 살피 

고자한다. 

2.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변천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외국인에게 언제부터 가르쳐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본 『續日本記』 ‘天平寶字五年正月ζ未條’에 의하면 신라 성덕 

왕(聖德王)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2) 

(1) ζ未 令美樓 • 武藏二國少年 每國二十A習新羅語 屬íiE新羅也

한편， 중국에서는 송나라 孫樓이 『훌훌林類事』를 지은 바 있고， 명나라 

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주변 국가와의 교섭을 위해 역관에 대한 교재로 

『朝解館譯語』가 간행되어 역관들이 조선어를 학습하였다. 그 뒤 일본에 

서 유학자 雨森芳洲의 건의로 1m년에 한어사(韓語司)를 설립하였고 

『交憐需知』나 『憐語大方.!I3)이 조선어 학습서로 사용되었다 한다'. 1872년 

일본 대마도에 조선통사를 설치하였으나 폐지되고 이후에 부산의 초량왜 

2) 박갑수{l쨌). 신현숙(때:B) 참조 
3) 한국어 학슐서로서 교토대학판京都大學本] r언어대방』과 일본 외무성본 『청정인 

어대방』이 있다. 교토대학본은 아라무래新村出]가 가고시마에 거주하는 한국인 후 

혜로부터 구입한 필사본 2책으로 각각 없 28장으효 되어 었다. 외무성본은 9권올 

‘천， 지， 인’ 3책으로 나누고 각 책의 장수는 천 æ장， 지 ￡장， 인 lì장이다. 교토대학 

본은 한글과 한자가 섞인 글을 주문으로 삼고 오른쪽에 가타카나와 한자롤 섞은 일 

본어롤 달아놓았고 외무성본은 한글올 주뭉으로 왼쪽에 필요한 한자를， 오른쪽에 
일본어를 달아 놓았다. (출처: 두산세계대백과 EnCy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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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한국어 교육올 하였으나 동경외대에 조선어학과가 셜치되면서 학 

생들이 모두 동경으로 옮겼다. 한편， 1:없7년 러시아의 패테스부르그대학， 

1쨌년 러시아의 원동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1917년 10 

월혁명 이후 이중언어교육이 실시되어 소련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말올 배올 수 있었다. 이는 1없년 스탈린이 민족어 교육올 금지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1댔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 19뼈년 영국 런던대학 

SOAS， 1쨌년 체코의 카렐대학 둥 유럽의 주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 

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1잃4년 컬럼비아대， 1941년 국방외국어대 

(DW, 1946년 하와이대， 1앓년 하바드대에서 한국어 교육올 시작하였다. 

중국에서는 1떼년에 북경대에 한국어과가 설립되었고1 대만은 1웠년부 

터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어 각종 문법서， 회화서， 읽기 교재 둥이 편찬되 

고 있다. 현원축(때1)에 의하면 중앙아시o베서는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지 10년 정도 되었으며， 이소영(:r02)에서는 동남아시아의 한국어 교육이 

1쨌년대 중반부터 %년대 중반에 걸쳐 태국， 베트남， 말래이시아 인도네 

시아의 여러 대학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때년 연세대 한국어학당이 처음이며， 1004 

년 명도원， 1쨌년 서울대 어학연구쇠 재외국민교육원， 1972년 언어교육 

학원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한편 1æ7년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에 해외에서의 한국학교나 한글학교가 급격히 늘어났다. 

1뼈년대에 들어와 국내 교육기관이 중가하여 1細년 고려대 민족문화연 

구원 한국어교육 연수부， 1쨌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1쨌년 선문대 한 

국어교육원， 191>년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이 생겼다. 

그럼 한국어 교재를 시기별로 나누어 그 특정을 살펴보기로 한다，4) 여 

4) 한국어 교육이나 교재 개발의 시기구분과 관련하여 백봉재때11)에서는 한국어 교 

육 변천 시기를 ‘제1기 1앉용m뀐 제2기 Ig빠1~ 제3기 1잊양:nx>， 제4기 axJl년 이 

후’로 구분하였고 조항록(:m2)에서는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개화기의 교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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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측면에서 시기 구분올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근대 

계몽기에서 1쨌년대까지/ 1~년대부터 1뼈년대까지/ 1뻐년대부터 최 

근에 개발된 교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 계몽기 이전에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신라 시대부터 한국어 교 

육과 관련된 기록이 있었고 고려시대의 우리말이 실린 어휘집 『題林類

事』도 있지만 정광(1!때: 174-175)에 의하면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 교재나 

학습서의 역사는 1짧년에서 1005년 사이에 편찬된 〈十三館 華훗譯語〉 

의 맨 처옴에 실려있는 〈朝蘇館譯語〉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곧， 

〈朝蘇館譯語〉가 이 시기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습교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기윈1앓)에서는 런던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5)올 촬영하여 소 

개하고 있다. 

(2) 天文rv 地理r~/ 時令F먼/ 花木F면/ 鳥厭F텐/ 宮室F멈/ 器用F멈/ 人物F멈/ 

)\事F멈/ 身體F멈/ 衣服rv 聲色rv 珍寶rv 散食F멈/ 文史F멈/ 數 目 F멈/ 

千支F덴/ 휩名rv 通用門

(2)와 같이 19門 댔항의 어휘가 주제별로 수록된 어휘집이다. 이 책에 

서는 각 행을 3단계로 나누어 한어， 그 한어에 해당하는 국어의 한자 음 

역， 한어의 조선한자음식의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1) 근대계몽기-1950년대 교재 

1870년대 무렵부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률 하던 외국인 선교사들 

어 교육 태동기의 교재(1a:η-1970년대 말)/ 한국어 교육 도약기의 교재(I!Bl년대 

-1'때년대 중반)/ 최근의 교채’로 구분하고 있다. 

5) 이기문(1앉ø애 의하면 조선관역어의 여러 異本 중에서 본문이 공개된 것온 (I) 런 

던大學本 (2) 계 棄君山本 (3) 水戶 影考館本 (4) 阿波園文庫本 퉁이 있는데 그 중 

오늘날 원본이 남아 있는 것은 (I)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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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어에 대해 배우고 이해한 바롤 책으로 엮은 것이 외국과 한국에서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션교사나 외교관 또는 언어학자에 의해 영 

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둥으로 한국어 문법이나 회화서가 간행되었다. 

이들 교재의 특정은 문법에 관한 비중이 적고 회화문올 많이 제시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의 출판이 거듭되면서 문법에 대한 기 

술이 자세해지고 회화문도 문법 항목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방법으로 바 

해고 있다.6) 

(3) Ross, ].wm, 1~)， 寶追緊勝(1쨌--'， 니， ru뼈， F.oæl), S따~ ]. 

(1æn, M C. Irr없.ùt-뻐.Jart(1쨌)， ur빼W뼈， H G.O뼈r)， scαL 

].(1쨌)， Gale J S.(1짧) 

Ross, ].(1암7)는 영어로 된 한국어 회화서로서 문법에 태해서도 간단하 

게 서술하고 있다. 도입부에서는 한국어 문법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올 

비롯해서 인청대명사와 동사의 특정을 서술하고 자모의 음가와 발음 규 

칙도 채시하고 있다. 회화부는 æ과에 걸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장이 

실려 았다. 문법에 관한 서술이 짧기는 하지만 최초로 책자의 형태를 띠 

고 나타난 문법서이며 그 당시 언어표현의 실례를 한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寶造緊勝(1쨌"1)의 『韓語入門』은 일본 사람올 위한 최초의 서구적 문 

법서로 상권과 하권에 4편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1) 상권에서는 언문 자 

모와 그 결합을 비롯하여 체언이라는 제목으로 어휘를 여러 가지 주제로 

6) 고영근(læ7)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국어문법 연구와 판련하여 인구어적 관점에서의 
국어 관찰ü832-11m)j 국어의 구조에 바탱을 둔 실용척 연귀1웠-H짧:)j 언어학적 

관점에 의한 국어구조의 셜명과 그 역사의 추적(1없 이후)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7) 김민수 외(1안7)， 권미정(l앓)， 조항흰:ID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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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서 제시하고 있고 하권에서는 명사를 비롯하여 인칭， 성， 수， 격， 대명 

샤 접속샤 비교급， 관형용λL 활용에 관한 내용올 싣고 있다. 

(4) 體言: 時節， 훌夜， 方位， 地理， 江湖， 水鏡， f용根， Á品， 官簡， Á倫，

頭部， 身體， 鏡形， 끼갱族， 走數， 水族， 昆蟲， 未쫓， 藏菜， 農團，

果實， 樹木， 花品， 草휴， 宮흰， 敢食， 훌病， 社놓， tr梁， 金寶，

鐘陳， 色， 衣冠， 女節 , 盛器， 織器， 鐵器， 雜器， 風物， 視聽， 車

輪， 嚴具， 數物， 文式， 武備

f건뼈， F.(1æl)의 저서는 신부에 의한 불어로 된 최초의 국어운전으로 

불어문법을 줄기로 하되 당시 서울말을 바탕으혹 하였다'. sc없 ].(1æ'n의 

책은 문법과 회화로 구성되어 있다. 문법부에서는 한글의 자요 명샤 형 

용사， 대명샤 동사， 부샤 후치샤 접속사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고 회화부 

는 모두 00파로 각 과는 1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과의 주제 

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다. 

Unærw뼈， H G.(1，쨌)의 책은 모두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문 

법에 대한 해설이 12장에 걸쳐 서술되어 있고 2부에서는 영한숙어문장이 

10장에 걸쳐 쓰여 있다. 영어 문법 항목과 관련된 영어문장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 놓았다. 않le ]. S.(1없4)에서 문법부는 동사와 어미에 중점을 

두고 쟁4개의 문법 형태률 제시하고 회화부는 천문{天文)을 비롯한 $개 

의 주제에 따라 1뼈개의 문장이 나뉘어 실려 있는데 영문 번역만 있다. 

(5) 安泳中(IroJ)， 前間짧作(1!Xll)， 池錫永(l뼈:)， 高橋亨(1!Xll)， 趙義淵 • 

井田動衛(1910)， UI'K뻐W뼈， H H(I915), Gale J. S.(1916), 朝蘇總督府

(1917), 崔在翊(1918)， 朴重華(I<짧)， PA 많Gl!Ùt(1앓)， 李完廳(Iga))，

鄭國宋(1ga))， 뼈1， L æ.(1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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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間짧作(1뼈)은 일본인올 위한 한어학습서로 제론/ 성음/ 어새 회화 

로 나뉘어 었다. 성음에서는 발음 위주로 로마자를 곁들여 자모와 합자 

방법을 셜명하고 어사에서는 명샤 수샤 대명샤 동샤 형용샤 부샤 접속 

새 감동사， 조샤 어미로 나누었다. 高橋亨(1때)， 趙義淵 • 井田動衛

(191이， 朝蘇總督府(1917)， 崔在翊(19뻐)， 鄭國짖(19a)) 역시 일본인올 위한 

한국어 학습서이다. 池錫永(1뼈앵)에는 다산 정약용(1762-1細)의 저술을 

교정한 어린이 한자교본 『兒學編』에 한자마다 오른쪽에 國語訓音， 漢音，

왼쪽에 日語訓音， 아래에 英語를 붙이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거 

나 한국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 도움이 되는 교재이다. 

P.A 많ærdt(1앓)는 독일인에 의해 서술된 최초의 문법서로 회화와 문 

장을 익히기 위한 부분이 각 과에 실려 있으며 품사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품사는 9품사체계로 ‘명샤 동-"1-(반동샤 형용샤 본샤 중동샤 조동 

샤 합동샤 사동샤 피동새， 대명λk 형용λh 부λh 수샤 접속샤 후명샤 

감탄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예문이나 단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R빼 L de.(1됐) 역시 한국어 학습올 겸하고 있는 문법서로 단어와 

용례는 모두 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며 문법 사항도 동사， 격， 어순 둥 한국 

어 학습에 필요한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1앓년 맞춤법올 반영했다는 점 

을특정으로들수 있다. 

한편， l'때년대 말부터 소련의 고려인들올 위한 문법서 위주의 교재가 

편찬되었는데 고영근(1됐)에 의하면 1짧년부터 편찬하여 1댔년에 완성 

된 『무식올 없이하는 자란이의 독본』에서 소련의 한국어 교과서 편찬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8) 신현숙(1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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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통로력학교(1927)， 십월혁명십주년 원동피념준비위훤회(927)， 저자 

미생l짧)， 오창핸19:D， 1짧:， 1잃4)， 계봉우 • 캉채정(1없7)， P밟，E. 

w.(1없4)， pulσ" A(1잃4)， 김병하 • 황올준(1954)， 김수경(1잃)， 계봉우 

(1947, 19<월 l됐')， 김병해1細，)， Q聊 f뼈 Lee(1됐)， 김병하 • 황윤 

준(lÇß7)， 김병해1됐) 

원동로력학교(l9Z])는 원동에 있는 고려학교에서 사용한 독본용 교재 

로 제목은 『새 독본 붉은 아이 뎌l삼권』이며 낌5쪽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글 

이 실려 있다. 원동교육부장이 쓴 이 책의 서문에서 (7)과 같이 그 당시 

고려인의 교육에 어려운 점을 밝히고 있다. 

(7) 高麗文으로된 文字上書籍이甚少함과， 高麗의 國文及漢文에對하야 

一定한 規定이없는것과， 또는資格者郞國語에能하고 著作의技能이 

有한者가 不足되는等엄. 

(8) 斷t/ 農村과의련습/ 都市/ 都市課에대한련힘 우리地方/ 우리地方 

애대한련습 사림f 사랍課의련습? 過去/ 過去課의련습/ 활은廣홈에 

서/흙은鷹書에서課의練習 

(에과 같이 주제별로 그와 관련되는 내용의 글이 실려있는데 글의 제목 

은 픽어쓰기를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農村과 관련지어 農村詩를 비 

롯한 농촌 생활， 동물， 과일， 농촌 생활이 주는 교훈 둥을 주제로 한 글이 

실려있다. 

또한 오창환(1쨌)의 『고려문전』올 통해 고려인의 표준화운동을 살펴 

볼 수 있다'，9) 이 책은 문자/ 품사/ 문장 둥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 고영근(l앉B lffi-131)에서 오창훤1뼈)의 『고려문전」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한인들 

의 표준화운동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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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편에서는 발옴법과 철자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품사편에서는 8 

품사룰 주장하였고 주시경 김두봉과 비슷한 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문장 

편에서는 문장을 ‘월’이라고 하고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과 관련된 

문장자료가 많이 실려 있다. 

(9) u'고려문전」의 품사체계10) 

名詞， 形容詞， 動詞(原詞)， 助詞， 終止詞， 接續詞(야詞)， 副詞， 感數詞

(混成詞)

그 후 오창환은 『초둥학교 조선어 교과샤(이권， 문법과 정서법).n(1앓) 

와 『중둥학교 조선어문법 교과서(문장론)JJ(}잃4)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족 

어 교육에 기여하였다Ii'초둥학교 조선어 교과서』는 문법과 정서법을 중 

심으로 쓰여졌으며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3학년에서는 구 

어와 어구의 개념을 비롯하여 명사， 동λL 형용샤 조샤 대명샤 부사 둥 

의 기본 개념과 사용방법， 주성분과 부속성분 등 문장 성분의 종류를 제 

시하고 있다~4학년에서는 3학년에서 배운 기본 개념에 이어 문장의 성분 

을 배열하는 방법， 생략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명사의 결합， 동사의 결합， 

인용문， 접속어， 문장과 문장의 결합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창핸1잃4)에서는 ‘품사론에 대한 련습과 보충 간단한 구어/ 복잡한 

구에 장문-/ (부록) 언어학과 조선어학사의 개요’의 순서로 내용이 구성되 

고 있다. 이 밖에도 계봉우 • 강채정(1없7)， Ii'고려어 교과서』를 비롯하여 계 

봉우{1947， 1뼈:)， If조선문법JJ ， 계봉위Hffi)， B'조선말의 되어진 법JJ ， 김병하 • 

황윤준(lffi4)， ti'조선어 교과서.n， 김병해19)))， Ii'조선어문법.n， 김병하 • 황윤 

준WE7)， Ii'조선어문법 상편.n， 김병해1됐，)， r조선어문법 하편』 둥이 그 당 

10) 고영근<I!:Æ 1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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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련의 한인 사회에서 민족어 교육올 위한 문법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P외， E. W.(944), 뻐σ" AU잃4)， αJang 뻐 LæU끓)의 저서도 출 

판되었는데 α때 뻐 LæU됐)는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롤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동안 일어난 철자법의 

변화와 표준말 보급으로 인해 새로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 1960년대-1쨌년대 교재 

1뼈년대에 들어와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을 시작으로 보다 체계화된 

교재 개발이 시작된다. 연세대학교와 명도원，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올 시작하면서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10) 문교부{100?)， 않m뼈 E. 1\1뼈빼(19l))， Sur땅-UnQ뻐Jg(19l))， 연세대 

(1'없:， 1!m), D. L αλ1STED(PE쨌 많W lli-Sik Kim)(t없)， Olang­

f뻐 많k(1OO5)， c!ark A D.(1OO5), I:ÀljXJnt, 많le et Jo짧1 Millot. 

(1005), B. N뻐‘ P뻐K(l앉~ 1뼈)， V~AV.(1쨌:)， 고영근 

(1쨌) 둥 

연세대U짧 1007), α뻐19-없i Park(Hffi)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교재로 사용되었고， V:없deSaOOe A v.n뼈)은 명도원의 교재이다. 

(11) 고영권1때)， 김병국(1971)， 장효(1971)， 許뿔(1972)， 않핑-J잃 뼈/ 

&αn맹-뼈re 0!angI JI따1 Yoong(1972), 김숙재1973)， 박창해 • 박기 

덕(1973)， 1æ Associa따1 of Fc뼈gn 따JgU월:e prαlagatÏon(1973)， 명 

도원(1975， 1976), 북경대/연변대(1976)， 林秋山(1976)， 성연경 • 홍종 

림(1맑7)， 서울대 어학연구소(1978， 1979), 강윤호 • 김명회(1979)， 管野

格뭄(1뺑)， 연세대(1979)， Bruce κ Grant(19'i9), 박기덕(1쨌)，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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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화연구소(1쨌')， Kamy}왔월1 & 뻐$잉 S뼈lwagooü뼈)， 박희서 

(1앓)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1931， 1앓， 1잃 1!ffi, l'쨌 둥) 둥 

자료 (11)과 같이 1970년대에서 1쨌년에 걸쳐서 서울대 재외국민교육 

웬 서울대 어학연구쇠 연세대학꾀 명도원 둥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재가 

계속 개발이 되었으며 중국이나 일본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로 쓰인 한국 

어 문법서와 학습서가 편찬되었다. 

(12) 권숭모n없)， l'조선말 회화"J ，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샤 

김병무 • 양옥주(193'2)， l'조선문화어강독 l(유학생용)~， 김일성 종합 

대학출판샤 

리병무(1앓)， i'조선문화어강독 2(유학생용)~，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 

샤 

안정균(193'2)， r조선말 회화 2.1,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자료 (12)는 김중섭 • 조현용<1腦 1됐) 김중섭(1때)에서 분석한 북한 

의 한국어 교재이다". (12)에서 제시한 교재 외에도 『조선어』， 『민족과 운 

명」이라는 교재도 분석하고 있다. 

3) 1990년대-2<XX>년대 교재 

1쨌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여러 한국어 기관이 신설 

되면서 그 기관에서 사용할 교재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1잉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n뼈)，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1001)， 연세대 

(193'2), Fì뼈 Lu빼u앓)， 국제교육진흥원(1細')， 한국 외대(1!Ð))， 이 

화여대m짧\1~)， 김중섭 외(:ID)， ax>1), 서강대(:ID))， 서울대(: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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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ml， :roI), 이화여대(~뼈， 때11)， 한국교육파정평가원(~뼈， 

때IÜ， 허병렬(:ml， :rol) YI뻐핑-M;e QnI Hyo-Sang l.ee/ CarJ，이 

않I띠zJHo-뼈nS따J/ Stmg-(양 S빼l(:ml) 둥 

(3)과 같이 각 기관에서 말하기 교재와 얽기 교재률 개발하였다. 듣기 

교재나 쓰기 교재는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대， 경희대， 서강대 

교재는 통합교재의 성격이 강해 교재 안에서 밸}기， 읽기， 듣기， 쓰기를 

함께 고려한 교재이다. 이대와 서강대 교재는 워크북도 함께 개발이 되었 

다. 이 외에도 한국어셰계화 추진위원회에서 재발한 초급 교재와 아직 개 

발 중인 중급 교재가 있다. 이 교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둥 기능별 

로 분리된 교재이다.Yi때때-Mee αxv Hyo-않I핑 I..æI Carlol 않뼈l/ 

Ho-Min Sh빼 Sung-Q:k S뼈1(:ID))는 KLEAR(없없1 벼19U맹e 빠.teation 

and Re양rrchû었lter)에서 개발된 것으로 통합 교재이다. 그리고 재외국민 

올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명가원에서 개발한 교재가 해외에 있는 동포들 

에게 보급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 1-2J1 , 11한국어 회화 }-2J1 (:ID))는 재외 

국민에게 보급하는 한편 좀더 많은 사랍들이 볼 수 있도록 e-l:xd:으로 홈 

떼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최근 들어 한국어 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재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온라 

인상에서 교육하는 교재와 m롬 교재 비디오 테이프 둥이 았다. 서강대 

한국어교육샌터가 서강사이버쿄리언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의 KOS뾰T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 문화관광부 산하 한 

국관광공사에서 한글과 기초표현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Teen 

Korean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호주 모나쉬대학 둥에서 온라인 교육올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근대계몽기부터 현재까지 편찬된 한국어 교재의 특정올 역사 

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대계몽기에서 1!B)년대까지는 외국인에 의한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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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서 중심의 교재와 재외국민 특히 소련의 고려인올 대상으로 한 문법 

교재가 주로 그 시기 교재의 대부분이었다. 외국인에 의한 교재는 초기에 

는 서양 문법의 영향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학자의 연구 결과 

가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며 고려인율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재 역시 국내 

문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년대부터 1뻐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어교육기판올 중심으로 하는 교재와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둥 해외 

대학이나 재외국민올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개발되었으나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t쨌년대 말부터 시작된 정규/ 비정규 한국어교육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기관용 교재가 활발하게 개발이 되었고1 현재까지 언어웬 

학습대상자/ 언어기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고 있다. 

3,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변천11) 

이 장에서는 근대 계몽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재 

에서 각 단원의 단원 구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교재를 

개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 

만 각 단원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무척 중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은 교육기관이나 교육 

과정， 저자 학문적 경향， 대상 학습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주교재를 중심으로 살피고 읽기 교재나 듣기 교재， 문법 교재 둥은 

제외하기로 한다. 곧， 특정한 목적이나 수준올 대상으로 단원 구성올 살 

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흐름올 살피려는 것 

11) Brown(t앓')， M:funJgh, J. & c. Shaw(l않YlmJ)， ûmr뻐gSWt해l Alan(I됐)， 이혜영 

(때11)， 민현식(없잉)에서 교재 환석과 관련된 분석 기준이나 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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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단원의 구성은 언어교수법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 1떼년대부터 현재 

까지 대부분의 교재는 주로 청각구두식 언어교수법의 영향올 받은 교재 

로 단원 구성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 연습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과 

제중심 언어교수법이 교재 구성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교재률 구성하 

고 있는 주처V 기능/ 과제/ 어휘 및 문법 표훈Y 활용/ 문화 둥에 대해 각 

과별로 자세히 제시한 도표가 실려 있다. 또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를 통합한 통합교재 형식으로 구성되고 여러 가지 그림이나 사진 둥을 활 

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률 가지고 있는 교재들이 출판되었다. 

먼저， 교재를 외국인올 위해 개발한 교재와 재외국민올 위해 개발한 교 

재로 나누어 단원 구성이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단원구성의 유 

형올 살펴고 단원 구성의 요소인 단원 제목과 학습목표， 본문， 연습문제 

(과제)， 문화 둥이 교재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피도록 한다. 

1) 외국인올위한교재 

외국인올 위해 개발된 한국어 교재는 초창기에는 어휘집에서 시작하여 

문법과 회화 중심의 교재로 개발이 되어왔다. 그 후 회화 중심의 교재가 

개발되다가 언어 기능별로 세분화되기 시작한다. 교재의 목적에 따라 단 

원 구성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 시기 중점이 되는 언어교수법에 따라 

서 달라지기도 한다)2) 그러면 교재의 단원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었 

는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3) 

12) 원진숙(mJ)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의 단원이 ‘본문， 문형，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캠을 지적하고 ‘준비도입단계， 재시단계， 연습단계， 실채활용단계， 확인 • 
점검단계’의 단원 구성융 제안하였고 김정숙(었12)에서는 ‘단원제목， 학습목표， 도입， 
예시문， 발음， 어휘， 문법， 과제， 문화， 자기평가의 단원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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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 구성 체재 변천 

최근 들어 한국어 교재 단원율 구성할 때 한국어 학습자에게 언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의사소통 능력도 기르게 하기 위함올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은 교재 개발에 상당 부분 고려되고 있다. 따 

라서 최근에 발행된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이나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 

는 단원 구성은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단순한 구성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음올 알 수 있다. 단순히 본문 

과 번역문만 제시하던 구성14)에서 연습문제를 더하고， 또한 연습문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연습문제가 제시되었다. 본문과 연습문제의 사이에 발 

읍/ 단어/ 문법 둥에 대한 셜명이 들어가는 구성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 

는 좀더 복잡한 구성으로 단원이 구성되고 있다. 

CD 본문→번역 유형 

주로 근대계몽기 외국인에 의해 쓰여진 교재의 경우 운법과 회화률 함 

께 다루었고 사실 단원의 개념 또한 희박했었다. 1870년대부터 1때년대 

말까지는 주로 기본이 되는 회화문을 제시하고 그것올 영어나 일어 둥으 

로 번역해 놓은 유형의 교재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Ross(1，암7: 6)를 살펴보면 단원별로 문장의 수는 다르지만 한 

국어 문장 아래 로마자 표기 및 단어별 번역올 제시하고 있다. Ross(1짧) 

개정판에서는 한국어 문장 위쪽에 영문번역한 것을 더 적어 놓은 것이 차 

13) 민현식(m:J， <ID2)에서는 현재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체재률 비교하 
고있다 

14) 허병렬(1뼈，)， w한국어 2J의 경우 단원에는 본문만 있고 뒤에 학습지도 모탤올 제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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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이다'. Scott(1，잃7， 1쨌)에서는 한 과어11 16개씩의 문장올 제시하고 로 

마자 각 단어의 영어 번역， 전체 문장 의미를 영어로 제시하고 있다. 

G해e(1æ4， 1916)에서는 문장과 영문 번역만올 보이고 있다: Underwoo:l 

(1뻐)에서는 분법 설명과 예문이 있고 영문-한국어 문장! (단어번역(아 

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교재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없어진다. 

@본문→연습문제 유형 

본문 • 연습문제의 유형 중에서 연습문제가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나 

타냐는 형식으로 구성된 교재도 있다. 박창해(100))에서는 ‘본문 • 교체 

연습 • 유형연습 • 문답연습 • 산문연습 • 단어연습’의 구성으로 연 

습 부분이 좀더 다양한 구성올 보이고 있다. 

@ 본문 • 단어셜명 • 문법셜명 • 연습문채 유형 

이 유형은 1~년대부터 1때년대 초반까지 개발된 거의 대부분의 교재 

에서 나타나는 단원 구성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세대 『한국어교본』 

(1007)에서는 ‘본문 • 추가 단어나 문생A뼈뼈머 Voc없뼈ies(앓1뼈x:es)) 

• 문볍연습(Grarnmar Note) • 연습(교체연습 웅답연습)’의 구성을 나타 

낸다. 박창해 • 박기덕(1973)， 박기덕(l뼈)이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B. Nam 밟k(1웠 1쨌)에서는 본문올 제외한 나머지 셜명이나 연습문제 

는 모두 영어로 쓰고 있으며 ‘본문 • 번역(로마자표기/ 단어번역/ 문장 

번역) • 대화 셜명(Note on Dial맹ues) • 문법셜명(Grarnmar Notes) • 

문형연습(Dr퍼s) • 연슐(Exercises)’로 왼쪽 페이지 한국어 대화를 제시하 

고 오른쪽에 번역문올 제시한다:2권에서는 로마자 표기가 없어지고 단어 

번역과 문장번역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형연습 다음에 보충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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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聊뼈m때y Ilal<맹.leS for cmp하m혀(0)와 읽기 지문(뼈빼ves ÍI여 

@따하뼈1혀ooar피 R빼I맹)이 더 첨가되었다. 

@통합형 교재 유형 

이화여대(1않않XJ2)와 서강대(:J빠때11)， 경희대(:ID)-aX)1) 교재를 비 

롯하여 최근 개발된 몇 가지 교재는 의사소통 능력올 기르는데 중점올 두 

고 과제 중심으로 개발된 교재이다. 

(14) 이화여대 1-3: 공부합시다{Activities} • 연습 • 쉽터 • 해 봅시다 

(T，와잉) • 읽기(단어와 표현， 내용 이해) 

이화여대 4: (기능/ 문법/ 관용표현) 과제 • 도움표현 • 어휘 • 대 

화→발읍→ 재미있는 한국어 • 이야기 주머니 →토 

론→ 얽기 →쓰기 →심화문법 →듣기 

경희대 중급 1-2: 도입 • 듣고 랩기 • 듣기과제 1 • 문법 • 듣 

기과제2 • 읽고 말하기 • 쓰기 • 한국 문화 • 듣기 

지문 

서강대 1-2: 말하기(S~뻐ng) • 원고 딸:t7](Rt빼19 3I엄 닮없òr핑) 

• 듣고 말하기(μ짧빼 뼈 S야빼I쟁) • 점검 

(α짧dist) • 문법(없없1 Grarmm) • 문화요소 

(α뼈뼈 Onpnents) 

숙명여대: 주요표현 • 대화연습 • 의사소통활동 • 문화소개 

KLEAR 1: 목표(C뼈때ves) (문화{û뼈Jre)/ 문법 (Grarmm)/ 과제 

(T，싫ù/ 기놓(Fl.U'dioo) ) • 대화{ÛllVersatiOO} • 산문 

(뼈rntioo} • 새 단어와 표현(New wi뼈s arXI 

EJqreS외αlS) • 문회{αùture} • 문법(Grarmm) • 과제 

(T;없ψ기능(Fuoctiα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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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와 같이 각 교재마다 단훤 구성이 복잡한 양상올 보이고 있다. 

단원 구성이 이렇게 세분화된 것은 ‘도입(뼈lID UP) • 제시 • 설명 

(α않!n빼α1) • 연습(JIèldÍæ) • 사용<u똥) • 마무리(follow up)’와 같은 

수업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이와 관련해 말하기 

수업 방식에 대한 논의나 과제의 개념/ 기능/ 유τ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해지면서 교재 단원 구성 개발에도 영향올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과제를 

단원 구성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 

야할문제이다. 

(2) 단원 제목의 변천 

한국어 교재에서 단원 제목은 단원 제목이 없는 경우/ 주제를 나타내 

는 단어로 제시한 경유 단원의 대표 문장이나 주요 문법 형태가 포함된 

문장올 제시한 경우/ 기능올 사용한 경우 둥이 있다. ]. ScottOæ'7, 1쨌)， 

S. E Martin 외(1잃)에서는 특별한 단원 제목 없이 문장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이 밖에 다른 교재들은 모두 단원 제목이 실려 있다. 초기 교 

재둘은 주로 문법서와 회화서의 혼합형식이 많기 때문에 문법에 관련되 

는 단원은 문법 범주와 관련된 단원제목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화 

부분에서는 RossO암7)에서부터 1m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단원에서 다루 

고 싶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단원 제목이 제시되고 있다. 

(15) 1. Iilrary 2. 않tool 3. Ki따lel1 4. αm뻐g Room 5. Visitors 6. 뻐 

Room τ House &빼ng 8. COO1X>tUXI 9. 않restic Ar파mls 10. wi뼈 

A뻐빼s 풍 (Ross, 1암7) 

(16) 1. 한글 2. 발음 3. 인사 4 학교 5 교통 6 물건 사기 7 물건 사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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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8. 계쩔파 날씨(기후) 9. 시간 10. 방문 11. 인사와 소개 둥 

(Var앉~A v., 1앉였) 

그런데 1쨌년대에 들어와서 개발된 교재들에 문장형식의 단원제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Francis Y. T. 많1<(1004)의 {Z2. 얼마나 멀어요，?I 'll. 무슨 뭇입니까?I 'li3. 

천천히 갑시다 둥}을 비롯하여 고려대(1쨌;)(째과 친구가 옵니대 제7과 

오늘 친구를 만납니까?I 제8과 세 사람이 식당에 있습니대 제9과 니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퉁}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9.x)년대에 들어와서도 문 

장으로 단원 제목을 제시하는 교재와 간단한 단어로 제시하는 교재가 함 

께 개발되었다. 

(17) 1. 이름이 무엇입니까? 2. 공부하기가 재미있숍니다 3.뭘 드시겠습니 

까，? 4. 이것이 얼마입니까? 5. 여기 세워 주십시오 6 친구 집에 갔어 

요 7. 날씨가 좋습니다 a 몇 번에 거셨습니까? 9. 영화률 보러 갈까 

요? 10.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연세대， 1002) 

한편， 숙명여대 교재는 자료 (18)과 같이 기능을 중심으로 한 단원 제목 

을제시하고 있다. 

(18) 1. 인사와 소개 2. 물건 사기 3. 전화하기 4. 주문하기 5. 길 찾기 6 

약속하기 1 여가생활 8. 볼일 보기 g 부탁하기 10. 취향 11. 초대 12. 

건강생활 (숙명여대， 없)2) 

(3) 학습 목표의 변천 

한국어 교재에는 주로 단원의 학습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교재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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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고려대(1뼈1) r한국어 회화 4.n에서 각 단원마다 ‘초점’이라는 학습 

목표를제시하고 있다. 

(19) 현대사회와 여유: 초점 

(1) 현대 사회에서 사랍들이 여유없이 실。}가는 경우률 생각해 봅시다. 

(2) 여유있게 살ψ}는 사랍에 관한 일화훌 생각해 봅시다. 

KlEARCI뼈)와 이화여대(ID)2)에서도 학습목표률 체시하고 있는데 ‘문 

회/ 문법/ 파제’의 목표률 따로 제시하고 ‘기능/ 문법/ 판용표현’으로 나누 

어 따로제시하고 있다. 

(:~)) KLEAR: Objectives: 0비ture! Gramær/ 1:잃klFuoctiα1 

이화여대: 기능: 아파트 수리 요청하7V 서술의 글을 읽고 이해하기 둥 

문법: -(으)며/ -듯이/ -(으)2 듯이 

관용표현: 속이 타디/ 바늘 가는 데 실 가다/ 허파에 바랍 

들다 

한국어 세계화추진위원회(ID))， Lear따19 뻐nt 

인사하기/ 소개하기이에요/ 예요 -oV 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1쨌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교재의 단원에서 ‘학습목표’를 제 

시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학습목표’를 제시한 교재는 그다지 많은 편 

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학습목표’ 기술의 필요성15)이 제기되고 

있으며 단순히 한두 문장으로 표현된 학습목표에서 벗어나 기능/ 문법/ 

문화 풍과 관련된 학습목표를 제시한 교재가 개발되고 있다. 

15) 민현식(:roJ)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매 단원마다 학습목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융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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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본문 형식의 변천 

한국어 교재에서 본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점에서 각 교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 본문의 종류: 문장 나옐 대화/ 산문/ 일기/ 편지/ 광꾀/ 시나리 
오J 옛날 이야기 

L. 본문 제시 방법: 대화형 

대화참여자 명시 방법: 번호 표기/ ‘개 나’ 표기， 역할 표기/ 이 

름표기 

대화참여자가 명시 위치: 왼쪽에 표기/ 위에 표기 

C. 본문의 길이와수 

2. 번역 여부: 본분번역/ 본분로마자표기-번역/ 부분적 한자 표기 

번역 제시 위치: 아리V 앞 뒷장 

초기 교재는 주로 필요한 문장올 나열하여 부분 부분 대화가 이루어지 

기도 하지만 화자나 청자는 제시되지 않고 단순한 나열에 불과했다. 그 

후 주로 대화형이 중심올 이루고 있으며 대화의 형식이나 길이도 다양하 

다. 대화참여자가 제시된 본문도 있고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대 

화형과 간단한 산문이 함께 혼합된 본문도 있다. 연세대(11앓)와 같이 6강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짧은 대화문이 5개씩 실려 있는 경우도 있고， 나아 

가 좀 긴 분량의 글이 본문으로 실려는 경우도 있다. 대화참여자의 경우 

도 최근에는 교재 전체에 걸쳐 일정한 대화참여자가 둥장하고 이를 교재 

앞부분애서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시해 주는 교재도 있다. 

RossU암7: 6)를 살며보면 단원별로 문장의 수는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본문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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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2) 니 되션말 보이고자 한다 

neck빼run rm1 bo-빼~ia handa 

1 orean words (to) leam 빼t 

네 나를 션생 뎌첩 하갓너니 

ne narul 왜itm였핑 dejiup 1뺑laI111uni 

You (for) rre m훨g 에gage， 뻐ll? 

니 뎌첩 히올리 

ned태iup ha αi 

1 engage αm 

박호L해(1005)에서 본문올 살펴보면 다음 (껑)과 같다. 곧， 본문 대화에 

나오는 단어를 미리 제시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제시하고 있다. 

(23) 교장셀 전화/ 벨 울다/ 비서/ 수화기 

- 교장실 전화의 벨이 올렸다. 비서가 수화기를 들었다 

비서 :교장실입니다. 

대다 

로우즈 : 세브란스 병원 로우즙니다. 교장 선생님 좀 대어 주십시오 

지금 

회의 중 

비서 : 교장 선생님은 지금 회의 중입니다' .... (중략) ... 

연세대 한국어교본(1007)에서는 자료 (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 

부분에 영어 번역이 제시되어 있다.RNam 밟"k(1뼈)에서도 한 쪽 전체 

에는 한국어 대화가 있고 다른 쪽에는 로마자 표기와 영어 번역이 실려 

있다'. Var熾ar뼈 A V.(1쨌)에서도 비슷한 형식이나 강세와 억양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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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이 다르다. 그리고 대화참여자가 대화분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대화 

문에 번호가 붙어 있다. 박창해 • 박기덕(1973)에서는 로마자표기부분에서 

억양표시를 하고 있다. 뻐때s Y. T. 많k(1없)도 강세와 억양 표시가 없 

는 점올 제외하면 Vandesanæ A V.(1'쨌)과 같은 형식으로 본문올 제시하 

고 었다， 5따-in 다때(1때)에서도 비슷한 형식인데 영어로만 상황올 제 

시한다. 

(24) 제1과 인사말 (뻐t One: Gr빼ngs) 

안녕 κæe 

하십니까? do (yoo) do 앓 granmπ note L n 

존스:안녕해니까? 

예 

김 : 예， 안녕하십니까? 

JαleS : How are you? (Are you w버l?) 

yes 

Yes, 1 æn w머1. 퍼iW about y'떼? 

이와 같이 대화참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본문 형식은 한국외대 

(1됐 1007)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Sarruel E. 뼈rtin & Young-Sook C. 

Læ(1쨌)에서는 본문과 영문번역 옆에 단어의 의미도 함께 제시하고 있 

다. 

(정) 밟없1 당빼양Ar따ification 

l.Yi빼 뼈 eti eý yo What pl없 is this? y'뼈 ‘뼈s 때없 밟e’ 

eti ‘때1와 미없? 빼Y!re?'’ 

2, ytki rnm 빼 kyo ’ey yo This (야æ) isa 않m 뼈‘ kyo ‘양mI’ 

S, E. 뼈마1 외(l앓)에서는 앞 부분 단원에서 본문 바로 아래 영문번 

역올 비롯해서 간단한 문법 셜명까지 하고 있다. 후반부로 가면서 한국어 

로만 본문을 제시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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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æ) 김선생 : 에릭씨는 어느 나라 사랍이에요? 
빠표It cæntry are yiω hα11， 당1C? 

[에릭씨 압'ÌC (rmre 띠ite 뼈n just 에릭); 어떤 ... of 어느 .. 

which?; 

어느 나라 뼈ch coun띠?; 사랍 없었U 어느 나라 사람 

a which-떠.mtrγ-없"SOIl?J 

에 릭 : 나는 영국사람이에요 

I’m Fllglish 

[나는 1 (old infoomtiα1， 뼈c); 영국 앙때뼈; 영국사람 

앙핑때ld-며없1I 

연세대(lffi2)와 같이 본문과 단어가 함께 제시되는 형식도 있다. 본문 

영역은 뒤에 따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의 번역을 함께 같은 쪽에 

제시하던 형식에서 뒤에 따로 제시하는 형식으로 본문의 형식이 달라짐 

올살펴볼수 있다. 

('ll) 오늘은 학교가 시작하는 날이다. 혼슨씨는 교실로 들어갔다. 

박선생:어서 오십시오 

존 슨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선생:앉으십시오 

존 슨:고맙습니다. 

어서 때않se 오다 to C.<Xre 선생 없앙ter 앉다 m 의t 고맙다 m 뼈nk 

Fr벼 μ.Jk.off(1쨌) 1권에서는 본문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쉰다. 먼저 번 

호순으로 문장이 제시된다. 이 문장들은 단원에 따라 8개 정도만 제시되 

기도 하고 'l1개까지 제시되기도 한다. 기초적인 것올 배우는 교재 앞부분 

에서는 교실에서 펼요한 지시문 위주로 제시하지만 그 다음 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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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제목과 관련되는 문장이 제시된다. 거의 한 사람의 독백형식으로 연 

결하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대화형식으로 나타나 

기도 한다. 또 다른 유형은 문답형식으로 역시 번호 순서대로 질문에 대 

답하는 형식의 본문이 제시된다. 왼쪽에 한국어 문장이 있고 오른쪽에 영 

어번역이 있다~ 2권에서는 편지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글이 실려 있고 그 

뒤에 문답형식의 대화문이 간단히 제시된다~3권은 각 단원별로 상황올 

제시하고 대화문이 실려있다. 역시 왼쪽에 한쾌 문장이 있고 오른쪽에 

영어번역이 있다. 

(28) 아이가 그린 그림 

1. 아이가 사랍올 그려요 

A child is 뼈째I핑 a 1뼈Jre of a 없었l 

2.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He 뼈s drawn a circle on sare ~. 

3. 이번에는 동그라미 가운데(에) 

Now te is φawing a triangle in the 따따~ of 

세모꼴올 그려요 the 따rle 

4 그건 코에요 That' s the no않. 

5 코 양쪽에 점올 하나씩 찍어요 

He 때æes a <ht on eæh 영.de of the nose . 

..• (중략) ... 

문답 

1. 문 : 아이가 뭘 그렸어요.? W뼈t did the chi삐 draw? 

답 : 사랍올 그렸어요 Ir drew a IH었L ••• (중략) ... 

연세대(l~앓， 1웠， 1앓) 교재는 1권과 2권은 짧은 대화문 4개와 산문형 

식 지문 1개률 제시한다. 대화 상황과 대화참여자가 명시되어 었고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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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래 단어와 영어번역이 있다. 본문 전체에 대한 영문번역이 뒤에 따 

로 실려있다'.3권과 4권은 처음 나오는 지문이 산문형식이고 나머지 4개 

는 대화형식인데 4권에서부터 단어 제시와 영문번역이 없다~ 5권과 6권에 

서는 대화형식 4개 산문형식 1개를 제시한다. 

이화여대(1뾰， 1~， aro, 3))2) 교재 중 1권은 일반적으로 ‘본문’에 해 

당하는 것이 없고 ‘해 봅시대T왜{S)’에 대화문이 실려있다. 대화참여자가 

있으며 한국어만 제시한다'.2권-4권도 같은 형식인데 3권파 4권은 대화참 

여자를 번호로 표시한다. 

서울대(aro) 교재는 1권과 2권은 대화문 형식도 있고 산문 형식도 있 

다. 대화참여자가 있는 단원도 있고 없는 단원도 있다. 지문 아래 영문번 

역과 단어/ 번역이 었다.3권과 4권에서는 대화문， 산문， 뉴스 광교 사나 

리오， 옛날 이야기 둥의 형식올 본문으로 제시한다. 본문 아래 단어를 제 

시하는데 번역은 하지 않는다. 

경희대(aro， 3))2) 교재에는 초급은 단원 안에 본문이 제시되지 않고 

듣기 지문이 있는데 교재 뒷부분에 영문번역과 함께 실려 있다. 중급은 

단원의 끝에 듣고 말하기/ 듣기 과제에 대한 듣기 지문이 실려 있다. 서강 

대(aro) 교재는 1권과 2권 Functionsl A뼈icatiαlS 부분에서 대화문올 제 

시하고 있다. 

(딩 연습 문제의 변천 

1뼈년대에 들어와 개발된 교재들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연습문제가 

제시된다. 다음 자료는 박창해(1'앉X5)， 연세대(1007)， Varx:Iesande A V. 

(1쨌)， 박창해 • 박기덕(1땐:)， 강윤호 • 김명회(1979)， 서울대(1왜，)， Francis 

Y τ 없Ik(1ffi4)， Fr벼 버빼(1앉웠)， S. E. l'v帥n 외(1쨌， 1m3)， 연세대 

(1앓， 1잃， 1004) 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습문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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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체 연습 : 김 선생님은 지금 회의 중입니다. (운동/ 방문/ 말씀/ 주 

문/상의) 

(3)) 대치 연습 : 학생도 잘 갔어요? 그 분도 잘 갔어요? 짐도 잘 왔어요? 

(31) 문답 연습/ 옹답연습 : 누구률 위해서 돈을 저축하셨어요? 

자식들올 위해서 돈올 저축했어요 

(32) 유형 연습 율 -아 -다 (만지다/ 찾다/ 맡기다J 

이것올 깔아 드립니다/ 매우 좋은 책올 모아 보겠습니다. 

(33) 변형 연습 : 편지를 쓰고 있옵니다 • 편지를 쓰고 계십니까? 

(34) 통합 연습 : 교통이 복잡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 교통이 복장할까 

봐， 가지 않았어요 

(l)) 확장 연습 : 선생님한테 물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 

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물어 봅시다. • 선 

생님한테 물어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시 

니까， 아무한테나 물어 봅시다. 

(l)) 문장종결 연습 : 학교에 갑시디/ 학교에 가자. 

고려대(1團) 교재에서는 앞서 제시한 유형의 연습문제도 있지만 그림 

도 함께 제시하거나 주제발￡ 조별토의/ 듣기 연습 퉁이 실려있다. 한국 

외대(1m3， 1007) 교재에서도 그림 보고 문장 만들기， 그림 보고 셜명하기 

동의 연습문제를 볼 수 있다. 

B.Nam 많k(19웠 1뼈)에서는 문형연습(Ðrill)과 연습(E뼈cise)으로 구 

분되어 있는데 모두 로마자 표기로 적혀 있고 영어 번역이 었다. 문형연 

습(Dr피)은 (왔l))에서 제시한 연습이며 ('5/)과 같은 연습(E짧cise)은 최 

근에 말하는 과제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엎) A Assumir앵 that you 없 at seool 뻐h뼈 Stati，예， 파n α.rt: at ~ 

infOIlllation I:xx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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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1와 마re is tæ r없ttr에n to pus킹1 

2‘ if it is an eXt:reSS 

3. it 앙le 8 am 앉JreìS 뼈S 때g때 left 

4. how mmy 마res there are 얹JreìS tr해ns to pusan IR day. (중략) 

S. E. l\뼈"tin 외(l앉강 52)에서도 과제 형식의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잃)(À1e s따H1t a없 aoo따f 따XJUt his of her nati때lity 때 occupa삐α1 

(use y'α.Ir irr맹ination!); when 뼈 빠lly 뼈S 뼈1 giVen, tæ first 

student 잃ks tæ sære questi，α15 aJ:xmt ar뼈ler 없었1 woo is 단le 

frier엄 of 뼈 따ler stu뼈lt W뼈1 this 뼈s been corr때얹벼， 띠와쟁e 

roles. 

Adr뻐l Buzo &S바1 Gi-Hyon(1때) 교재에서는 문형연습{뻐11)과 함께 

‘Crosswordl :rv뻐뻐g Di머맹x1 많ng{j ckl Stage, Aanning a Trip'’ 동을 비롯 

한 다양한 활동(Activity)을 연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었X)) 교재는 

문형연습(Dr퍼)에 속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내용 이해 문제， 대화를 순서대 

로 연결하기， 읽고 쓰기 문제， 듣기 문제， 이야기 하기， 설명하기， 지시대 

로 과제 해결하기가 제시되고 있다. 가나다 KoreanWÐ7, 1땐1)， 이화여대 

(l9.E, 1!m, :ID), ID2), 경희대(었X>， ID2), 서강대(:ID))， 션문대(:ID))， 아 

름답게 크는 한국어 교육 연구소(:ID))， 한국어 교육 문화원(때11)， KLEAR 

(댔X))， 숙명여대(JX)2) 교재에서는 과제를 해결하는 연습 유형이 제시되 

고있다. 

1뼈년대부터 한국어 교재에 사용된 연습문재는 주로 한 문장올 잘 완 

성하는 유형이 주도적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문장 이상의 단위， 곧， 담 

화를 완성하는 차원이 문제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읽고 쓰기， 듣고 

쓰기 둥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문째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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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히 문화 소개의 변천 

한국어 교재에서 운화를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연세대 한국어 4(1004) 

에서 ‘문화해셜’이 도입되어 이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이 

따로 단원 안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æ) 연세대(1004， 1앉웠1) : 문화 해셜 

이화여대(1됐.-:m2) : 쉽터， 언어와 사고 이야기 주머니 

가나다 없ænwm， 1뼈) : 문화소개 (한국 엿보기) 

경희대(댔X)) : 한국의 문화 

서강대(:ID)) : C버tural C<xqments (영어로 소개) 

선문대(없x)) : 문화소개 

KlEAR(:ID)) : Culture 

숙명여대G~:α) : 문화 

(때) 연세대(1004) : 한국인의 기다림/ 진인사 대천명/ 한국인의 자연괜 

오복이야기/ 스숭과 제자/ 말의 중요성/ 한국인이 훌 

수를 좋아한다1/ 인간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윤래 한 

글의 글자 모양은1/24절기 

경희대(없x)) 초급 1 : 인사예첼 한국의 상차림 

경희대(었12) 중급 1 : 한국인의 별명/ 주둑/ 절기와 세시풍속 

연세대(1쨌)에서는 중급 단계의 교재에서 문화 소개률 하였고 주로 문 

화와 관련된 글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에 개발된 교재 

들은 모두 초급에서부터 문화소개를 시작하고 있다. 교재에 따라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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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개한 경우도 있고， 짧은 글과 사진 및 그림을 통해 소개하기도 한다. 

교재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 매 단원 문화를 제시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문화에 대해 구체적인 제목올 제시한 교재도 있 

고 제시하지 않은 교재도 있다. 

2) 재외국민옳 위한 교재 

재외국민올 위한 교재는 1뼈년대말 경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서울대 

어학연구쇠 재외국민교육웬 국재교육진흥웬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 

서 발행되었고 그 대상이 초둥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서 

울대 어학연구소에서는 1쨌년대 말에 재일교포 유학생을 위한 교재 발 

음/ 문형/ 독본/ 작문 동의 교재를 편찬하였다. 이 중 독본을 제외한 나머 

지 교재는 단원별로 발음이나 문형 작문과 판계된 문형 둥에 대해 설명 

하고 이와 관련된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1) 단원 구성 체재 변천 

CD 본푼 • 연습문제(공부할 문제) 유형 

1쨌년대 발행된 소련의 고려인올 위한 문법서를 비롯하여 재외국민용 

교재의 단원이 주로 이런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오창뺀1앓) Ii'초둥학교 

조선어교과서』는 문법 형식을 중심으로 단원명이 제시되고 각 단원별로 

문법 설명이나 그와 관련된 지문을 제시하고 ‘과제’라는 연습문제를 주어 

해결하게 하였다. 어떤 단원은 바로 과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오창 

환{1잃4) Ii'중동학교 조선어문법 교과서(문장론).!1에서는 6-7학년용으로 그 

단계에 맞는 문법적 지식올 설명하고 있으며 특별한 단원의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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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에 문법 셜명올 하고 뒤에 련습재료를 불여 문제률 풀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동학교용 교재도 이런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재외국어어린이용 

국어 2(100?)는 공부할 문제가 ‘글씨쓰기/ 말 익히기/ 말 대보기/ 원어보기 

/ 짧은 글 짓기/ 대답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재일 한국소학교용 『한국어 

1쥔'.'1(1없1， 1932), 허병렬(1앉싼때) Ii'한국어 3-û.'l, 국제교육진흥원(lmi)， 

『한국어 초급 L II, III, IV.'I 동도 단원이 본문과 공부할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본문 • 연습문제의 유형 중에서 연습문제가 세분화되고 다양하 

게 나타나는 형식으로 구성된 교재도 있다. 재외동포용(일어권)(:ID)) i'한 

국어 입문』에서는 ‘학습목표 • 본문 • 공부할 문제(몇 번 반복) • 쓰기 

연습’으로 되어 본문과 연습이 계속 반복되면서 한 단원올 이룬다. 

@ 본문 • 단어설명 • 문법설명 • 연습문제 유형 

한혐{강왜100?)는 ‘본문 • 단어 • 주의사항{발옴) • 문형연습 • 

연습문제’， 서울대 어학연구소 한국어 1-2(1978)는 ‘본문 • 낱말 • 발음 

• 문법 • 보충낱말 • 연숨문제’로 구성된다.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 

『국어회화 1.'1 (1ffi1)은 ‘본문 • 발음연습 • 대치연습 • 문답연습 • 단 

어공부 • 문법공부’로 되어있는데 발음연습에서는 단어 밑에 발음기호 

룰 제시하고 발음에 관한 원리들올 설명하고 었다. 단어 공부에서는 단어 

의 의미나 경어， 유사한 예를 더 제시하여 단어 확장도 하고 있고 한자를 

사용하기도 한다Ii'한국어 회화 2.'1(1쨌)는 일상편과 용용편으로 나뉘는 

데 일상편은 ‘본문 • 발음연습(발음기호 없음) • 단어공부 • 대치연습 

• 문답연습 • 연습문제’ 웅용편은 ‘본문 • 대치연습 • 문답연습 • 

학습연구’로 구성된다Ii'한국어 초중급.'1(1001)은 초급은 ‘학습요소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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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줄 긋고 단어 제시) • 기본문 해껄 • 문형연습 • 문답 • 연습문 

제’로 되어 본문은 학습요소에 맞는 문장들이 실려있다. 중급은 ‘학습요소 

• 본문(아래 줄 긋고 단어 제시) • 어휘 • 문법 • 문형연습 • 연습문 

제’이며 본문은 ‘산문형식/ 일기/ 옛날 이야기’ 풍이 제시되고 었다. 국제 

교육진흥원(11됐，)， Ii'한국어 중급 I(상， 하).1\는 ‘본문 • 학습활동{내용학습 

• 운형연습 • 운법 • 회화연습 • 연습문제)’， 국제교육진흥훤(1없7)， 

『한국어 고급 I(상，하h는 ‘본문 • 학습활동(내용학습 • 회화학습(문형연 

습 • 대치연습 • 문답연습) • 학습문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김석연(않l))은 SATII률 위한 교재로 ‘본문에k뼈 cæversatiα1) • 새 

단어와 표현(뻐w Wcαdsæ피 압:p'e)혀없) • 문법설명(Granmtr Notes) • 

구어연습(Q퍼 Prætiæ) • 문법연습(Grammr lÃ피s) • 산뭔뼈빼ve 

없$웰) • 읽기 지문iSt빼ma뼈ylù짧ng)’으로 단원 구성이 되어 었다. 

@통합형 교재 유형 

최근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개발된 교재는 통합형으로 한국교육 

과정평가원(:ID))， i'한국어 5 상』은 ‘학습목표 • 본문 • 새로 나온 말 

• 발음을 익협시다 • 새로운 표현올 배옵시다 • 서로 이야기해 봅시 

다 • 글 소개 • 나의 이야기를 써 봅시다 • 듣고 대답해 봅시다’룩 

한국교육과정평가원(:ID)， 때1)， Ii'한국어 회화 1-2.a는 ‘학습목표 • 대화 

문→새로 나온 말→따라하기 →대화하기 • 이야기 만들기 →듣기 

• 함께 하기 • 쓰기’와 같이 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2) 단원 쩨목의 변천 

재외국민올 위해 만든 교재들에 제시된 단원 제목은 앞에서 살펴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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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올 위한 교재와 별 차이가 없다. 보통 문장으로 채시하거나 단어 혹 

은 구절로 제시하는데 다옴 자료처럼 그 단원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나 기 

능올 단원명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41) 1. 나의 주장올 이야기해 봅시다:1 4. 일상 생활에서 얼어난 이야기률 

써 봅시디:1 5.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올까，?/ τ 신문을 읽어 봅 

시다 둥 (한국교육과정평가원(:ID))， Ii'한국어 5 상~) 

이 외에도 여러 교재에서 ‘판단하며 듣고 밸}기/ 여러 가지 말하기/ 

시조를 음미한다’ 둥과 같은 단원명이 일반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단원명 

과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 

(3) 학습 목표의 변천 

국제교육진홍원의 『한국어 초 • 중급.n(1ffil)에서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42) 초급 1과 

1. 한글의 발생과 글자 이륨을 얀다. 

2. 획순에 따라 한글을 쓸 수 있다. 

중급 1과 

1. 주어(主語)률 높이는 표현 (表現)

2. -겠다， -2/올 것이다: (意圖， 推測)

3. 보조동사 (補助動詞)

4. -이고， -(이)다'. (대둥절 (對等節))

국채교육진홍원 『한국어(입문편).nGm))에서도 ‘처음 만났올 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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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부해봅시다.’와 같은 학습목표가 단원마다 제시되고 있다. 한국교육 

파정평가원<axl))， i'한국어 5 상』에서도 각 단원의 처음에 학습목표가 제 

시되고 한국 교육과정 평7댄em1)에서도 ‘1과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이 

름 말하기(한국어 1)’와 같은 학습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4) 본문 형식의 변천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1001)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1978， 1979) 
도 이와 비슷한 형식이며 본문 아래 새로 나온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갱) (하숙 : 하숙집에서 아침 인사를 한다) 

민 수 : 아주머니， 안녕히 주무셨읍니까? 

아주머니 : 학생도 잘 갔어요? 

민 수 : 네 아주 잘 갔옵니다. 

아주머니 : 그럽 세수(洗手)하고 어서 아침 들어요 

국제교육진흥원(1잃)， Ii'한국어 초급 1, II, III, N.n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 

문형식을 포함하여 대화체의 본문도 제시하고 있다. 단원의 성격이나 목 

표에 따라 본문의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초급에서는 수업에 필 

요한 문장을 나열하여 한 과의 본문이 되기도 한다. 

(44) 하늘에 별이 많이 있습니다. 영이가 벌올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넓， 아홉， 열 동수도 별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닮， 아홉， 열끼 

김석연(1뼈)에서는 대화체가 아닌 자기 소개 형식의 본문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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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유진 : 저는 이유진입니다. 저의 영어 이륨온 유진 리입니다. 고둥 

학교 학생이고， 11학년입니다. 출생지는 뉴욕주의 뉴욕시입 

니다. 

제임스 : 박 제임스입니다. 저는 윌리암스빌 고둥학교 학생이고， 버 

팔로 세종한글학교의 세종반입니다. 세종반은 SATll 한 

국어 반입니다. 중학교는 하임 미들입니다. 

혜 란 : 유혜란이라고 합니다. 중학교는 사우스 미들이고 고둥학교 

는 니콜스이고， 9학년입니다. 저회 취미는 스키입니다. 가 

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동생과 여동생입니다. 

(딩 연습 문제의 변천 

근대계몽기에서 1때년대말 사이에 개발된 교재는 연습문제가 거의 없 

는 형식의 문법/ 회화서라고 할 수 있다'. 1뼈년대 소련 고려인의 민족어 

교육을 위한 교재 중에서 오창환(1짧)， Il'초둥학교 조선어교과서』는 문법 

형식을 중심으로 단원명이 제시되고 각 단원별로 문법 셜명이나 그와 관 

련된 지문을 제시하고 ‘과제’라는 연습문제를 주어 해결하게 하였다. 어떤 

단원은 바로 과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46) 과제 2: 아래의 글이 모도 몇 개의 구어로써 되엇으며 각 구어들이 

몇개의 말마되로써 되엇느니? 

우리는 삼학년생이다. 배호는 과정이 많다. 아이들이 새 교 

과서를， 가지엇다. 우리는 새 교과서로써 새 지식올 배혼다. 

아이들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새 지식과 새 피술올 잘 

배호자! 

국제교육진흥원(1잃) Il'한국어 초급 1, II, III, N~ ， 재일한국소학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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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쾌 1-6,!l, 재미한인한교협의회Ii"한국어 3-6J1는 다음과 같용 유형의 

공부할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깎) 선생님을 따라 바르게 읽어보세요/ 빠진 글자를 써넣으세요J 이름을 

말해 보세요J 바르게 쓴 말올 찾아보세요/ 그림에 맞는 낱말올 보기 

에서 찾아 써 보세요J 같은 말끼리 이어 보세s1/ 학교에서 하는 일 

올 이야기해 보세요J 띄어쓰기를 해 보세요J 영어로 바꾸어 보세요/ 

그림올 보고， 빈 자리에 결과가 될만한 장면올 상상해 봅시다. 

국제교육진흥원(191))， Ii"한국어 초급 III, NJI (상 • 하) 공부할 문제에서 

는 단원별로 듣기 연습이 실려 있고 교재 뒤에 듣기 연습용 제재가 제시 

되어 있다. 이 교재 중급은 연습 문제가 좀 더 세분화되어 [내용학습/ 문 

형연습/ 문법/ 회화연습/ 연습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에서는 [내용학 

습 회화학습(회화연습/ 대치연습， 문형연습/ 대치연습/ 문답연습V 학습 

문제]로 구성된다. 김석연(1없)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 주 

로 사용하고 있는 ‘교체연습 • 대치연습 • 문답 연습 • 유형연습 • 변 

형연습 • 통합연습 • 확장연습’ 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교육과정 평 

가원(없Xl， al)D 교재는 ‘학습목표 • 대화문 • 새로 나온 말 • 따라하 
기 →대화하기 →이야기 만들기 →듣기 →함께 하기 →쓰기’로구성 

되는데 학습목표와 새로 나옹 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를 제시 

하고 해결하게 하고 있다. 

한편， 재외국민올 대상으로 하는 교재의 경우 단원 구성에서 문화 소개 

에 초점올 두고 소개하는 교재는 없다. 다만 본문의 내용올 통해 ‘김치’나 

‘명절’과 같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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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근대계몽기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재의 특정을 시기 

별로 살피고， 특히 교재의 단원 구성의 형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어 교재를 근대계몽기부터 1뻐년디V100>년대부터 19Ð년다V 

1聊년대부터 현재까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곧， 본격적인 기관 중심의 

교재가 주로 개발되는 1뼈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교재 특정 

을 살피고 한국어 교육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1쨌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특정을 간략하게 살폈다. 근대계몽기부터 1뻐년대까지는 외국인 학자의 

문법/ 회화서 형식의 한국어 교재와 재외국민 대상의 한국어 교재가 많이 

나타난다; 100>년대부터 19Ð년대까지는 국내외적으로 기관 중심의 교재 

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1쨌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 

양한 교재를 개발하였다. 교재를 수집 •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주 교 

재인 말하기 교재에 비해 읽기 교재， 듣기 교재， 쓰기 교재나 활용교재가 

그 종류와 수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급이나 중급에 비해 고급 교 

재도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고급교재의 개발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재도 개발 중에 있다. 곧， 한국어 

교재는 현재 교재의 다양화(언어벨 기능벨 대상별)， 교재의 전문화{일반 

인 대상f 전공자 대상)， 교재의 시각해그림/ 사젠 보조 자료 활용)， 교재 

내용의 표준효H교육과정/ 표준문법)를 추구하면서 계속 연구되고 개발되 

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둘째， 한국어 교재의 역사적 변천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 

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교재의 단원 구성의 형식이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폈다.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은 교육기관 

이나 교육과정， 저자， 학문적 경향， 대상 학습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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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주로 주교재를 중심으로 살피고 읽기 교재나 듣기 교재， 문법 

교재 둥은 제외하였다. 곧， 특정한 목적이나 수준올 대상으로 단원 구성 

올 살핀 것이 아니라 역사척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흐름올 살펴본 

것이다. 단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단원의 제목이나 

학습목표의 제시는 어떻게 해 왔는지， 본문을 제시하는 형식이나 본문의 

유형이 어떻게 바해어 왔는지， 연습 문제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 소개는 어떻게 하는지 둥에 관한 개략적인 변천과정올 살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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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d 

A Historical Change of Korean Language Textbo아‘s: Lesson 

Construction 

L않 J앉←Yo내갱 

The PUrJX)Se of this j:BPel" is to examine the his뼈ic떠 change about Kor없n 

l뻐gu떻e textOOoks for forei망1efSfÌαn 1'ðTl to :ID2. ur앉!I" this purJX)Se, firstIy it 

is focus어 on the his따뼈1 changes of the 없:OOoks， ar없 었X띠ly it is corr聊-ed

φffereoces 뼈1: the construction of the 1않양1 ü.mit) 밟때않n 않xtlmks for 

f뼈gners (KFL) and Korean who live fl뼈gn CO\ID따. 1t is 뻐a1y뼈 the his따ical 

changes of lesson c이1Structioo， 뼈son titIe, goal of 뼈미ng (0비ectives) ， 벼혀C 

〔뼈맹￡ φ피s， 않erci않s， task, C1.Ùtural COII1IXlI1ffitS. 

There are SOJre ψ~ of textOOok 1않son construc빠1; 

1) 뼈외c dial맹UeI translatiαl 

2) 벼생cdi외맹Id 앉ercises 

3) 뼈않c (뼈맹뻐I (없n허ation)/ note α1 뼈앵ue밍 밍'alllllm I'lOteν 뼈H의 

exero앉~ 

4) S}nI빼19I' re뼈ngar떠 ~빼g/ Jis뼈ir핑 뼈 $밟며19I' 띠æ입1Sν 

Kor얹n 밍'alllllm/ αùt1.mù CO\1lIX>IlCIlts 

5) objætives (띠lture! grarrIDn-! taSW 뼈1Ctiæ)/ αmversa뼈I narration/ 

new wi빼S 빼 않pres외OnSI culture! 밍밍πnar/ ta하{/' function 

Most text1x뼈s are en빼sizt퍼 the 따뼈n φ피s; substitution 뼈， res따1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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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피， transfonnatiαldr피， lev，어 @피， C<X뼈nation φ퍼 빼 so on. Fur엄'Ie!"IIDJ"e eVerj 

lessons of 않xt1x뼈s have to show the gæl of le때ψ19 킹xl culture IX>ints frαnlow 

level to high level. There are many 않xtbooks 빼.ch Kor없nlar핑uage institutions 

have JXlbli양뼈 Korea ar띠 abr때， butitr뼈s to deVI리op various 뼈1ctio떠l 

text1x빼s for s야빼ng， Iis뼈ing，빼ing 때 wri마19， 머so for 없ldio-vis뻐 외ds 

뼈 dicti뼈ries according to the various η~ of leamers’ l1t뼈s. 

[Key wi빼s) his따뼈1 .ch떼ge， o피ectives， cultural comp.:ments, 빼s， exer더ses， 

task 


